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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팔레치아 산길을 여행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아팔레치아 산길은 2100 마일로 메인주부터 조지아까지 연결되어 긴 산길 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아직 도전해 보지 못하신 분, 혹은 어딘지 모르시는 분! 당신은 중요한 곳을 

빠트린 것 입니다.  
 

멀지 않아요!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그곳 
 

서로에게 Ministries 가 함께 나누고자 베어 마운틴 산행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아시나요? 베어 마운틴 역시 아팔레치아 산길의 일부 인 것을? ( 등반은 

산길 전체 2100 마일이 아닌 일부만 오릅니다.) 
 

서로에게 Ministries 는 일반적으로 18 세부터 35 세의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끝나기 전에, 이 지역에 

사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갖고자 이벤트를 마련 했습니다. 
 

시간에 쫓기며 바쁜 생활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람들과의 만남은 쉽지가 않습니다.인터넷 

화면으로 만나는 이름이 아닌,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는 기회!  

당신을 위한 이벤트 입니다! 
 

지난 겨울에 쌓여있던 피로가 아직 풀리지 않으신 분, 아직 진짜 여름을 느끼지 못하신 분!  

베어 마운틴 산행만큼 일석이조의 이벤트는 없습니다. 유쾌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다양한 볼거리 그리고 몸이 건강해 

지는 산행까지, 놓칠 수 없는 기회겠죠? 
 

  혼자만 알기엔 너무 아깝죠?  

  함께이기에 좋은 친구와 함께오면  

  더욱 좋습니다~    
 

자세한 정보 및 신청 그리고 질문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서로에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산행에 김밥이 빠질순 없겠죠? 가입신청이 진행 되는 데로 점심 식사로 무료 김밥이 

제공 됩니다. 물론, 차량도 제공 되어니 신청을 서둘러 주세요. 서로에게는 웹사이트 

그리고 페이스 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참가신청, 질문사항 및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은 언제나 방문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웹 사이트 : http://www.to1another.com 
 

소지품 (선택사항) - 등산화나 운동화, 활동하기 편한 운동복이나 옷 (벌레에 물릴 수 있으니, 소매가 있는 얇은 바지와 티셔츠를 

권장 합니다), 디지털 카메라 (추억을 남길 수 있겠죠?) 


